
부 고  

 

마리아 세실리아 MARIA CECILIA 수녀   ND 4186 

 

이전 마리아 유카리아 Maria Eucária 수녀  

 

세실리아 위커트 Cecilia WICKERT 

 

 

브라질, 파소 푼도, 성십자가 관구 

 

출 생:  1925년 10월 30일 셀바흐 바라 도 콜로라도 

서 원: 1948년 2월 12일 파소 푼도 

사 망: 2017년 3월 20일 파소 푼도 

매 장: 2017년 3월 21일  파소 푼도, 카사 산타 크루즈 수녀원 묘지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출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루카 10:21 

 

복음 구절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마리아 세실리아 위커트 수녀의 생이 종합되어 그려진 모습을 

본다. 이 아름답고 기쁨에 찬 삶에 대해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그토록 관대히 응답한 

수녀의 탁월함을 경축하게 된다. 믿음에 뿌리내리고 복음적 단순함과 수녀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느님의 좋으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특징지어진 삶을 기뻐한다.  

세실리아 위커트는 그 당시 셀바흐에 속해있던 바라 도 콜로라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엔리크 위커트 

필료는 농부였고 어머니 파울리나 헤르메스 위커트는 주부였다. 세실리아는 가족과 본당 공동체의 

그리스도교적 실천 안에서 수도 생활에 대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다. 20세가 되었을 때 세실리아는 파소 

푼도의 노틀담 수녀회에 들어가 청원자가 되었고 이곳에서 수련기를 보내고 첫선서와 종신선서를 발했다. 

탄탄한 양성은 노틀담 수녀로서의 68년간의 축성생활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세실리아 수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수녀들과 수녀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던 모든 이들의 

삶에 감동을 준 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수녀의 친절, 따뜻한 미소, 봉사, 수녀들과 공동체와 수녀에게 

호의를 부탁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준비된 자세는 수녀가 지닌 넓은 마음과 선함을 드러냈다.  

수녀는 충실함으로 수도 성소를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삶에서 내내 빛났다. 

기쁨과 만족감이 언제가 수녀의 얼굴에 분명히 드러났다. 마리아 세실리아 수녀와 함께 사는 일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다. 

수녀의 긴 생애는 엄청난 사랑으로 수행했던 사도직, 즉 살림 소임을 위해 바쳐졌다. 집안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잘했다. 23 년간 노틀담 학교에서 일했는데 그 때는 그곳이 관구 본원이었다. 9 년간 

브라질 아크레에서 언제나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던 선교사였다. 생애의 마지막 기간까지도 수녀는 다른 

이들의 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베타니아의 집에서 살았던 마지막 4 년간은 집중적인 기도의 시기였다. 수녀의 기쁨은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었다. 기도와 성경 묵상 안에서 자신의 삶을 양육했고 고통을 견딜 힘을 찾았다. 수녀는 자신을 

지탱해 주던 참된 “바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을 세웠다. 주님과의 친밀함과 그분 말씀에 대한 감사는 환대, 

내어줌, 존중, 선, 공동체에 대한 축복이라는 몸짓으로 변화되었다. 

수녀는 베타니아의 집에서 청소하고 식탁을 차리고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수녀들을 돕고, 수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해 주었다. 수녀는 넘어져서 대퇴골이 부러지던 마지막 날까지 봉사했다.  

착한 목자께서는 마리아 세실리아 수녀의 좋은 친구였던 성 요셉 축일에 수녀를 영원한 풀밭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제 수녀가 그분의 사랑하는 품 안에서 쉬기를.  


